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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
 

화스너산업
 

발전을
 위한

 
호소

기계장비는

 
(대부분)

 
기계체결요소로

 
조립·체결됩니다. 즉, 기계장비

 의

 
기초건강을

 
책임지며, 조립생산원가를

 
크게

 
좌우하는것이

 
기계체

 결요소입니다.....대한민국

 
기계장비산업의

 
뿌리입니다.  

한국화스너㈜

 
대표이사

 

김덕한

그러나

 
안타깝게도

 
우리나라에서는

 
(볼트너트라는

 
천시된

 
이름으로)

 산업발전사에서

 
오랫동안

 
잊혀져

 
왔으며, 근간에는

 
가격지상주의

 
구

 매관행의

 
희생물이되어

 
(低價수입품들의

 
등살에)

 
나날이

 
쇠락하고

 있습니다.....  오래지않아

 
대한민국의

 
기계장비생산을

 
모두

 
싸구려

 수입품

 
볼트너트에

 
맡겨야

 
하지

 
않을런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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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사기

 
한대에

 
258개의

 
화스너가

 
들어

 
있습니다. 대략

 
10원정도

 
하

 므로

 
3,000원미만의

 
구입비용이

 
들게됩니다. 10% 싸게사면

 
300원

 이고, 20% 비싸게

 
사면

 
600원입니다.....여기다가

 
목메는것을

 
경영

 능력이나

 
원가절감이라고

 
하지는

 
않습니다. 

조립비용의

 
핵심은

 
(스크류값의

 
10배가

 
넘는)

 
인건비에

 
있습니다. 

258개의

 
화스너품목을

 
(1)조달관리하고

 
(2)조립체결하는데

 
얼마의

 비용이

 
들까요? 아마도

 
50,000원은

 
넘을

 
겁니다. 이중

 
10%만

 
절감

 해도

 
화스너값

 
다

 
나오고도

 
남습니다.  

(규격품이다

 
보니)

 
가격비교가

 
쉽다는

 
이유로

 
원가절감

 
얘기만

 
나오

 면

 
우선적으로

 
두드려

 
맞는것이

 
화스너품목입니다. 싸구려

 
수입품들

 이

 
가격기준이

 
되어가면서

 
상황은

 
더욱

 
악화되고

 
있군요. 제발

 
화스

 너품목은

 
비싼것으로

 
구입해주십시요. 가격과

 
품질은

 
정비례하며, 비

 싼만큼

 
제값을

 
합니다..... 작업인건비를

 
크게

 
줄입니다. 

제발

 
나무만

 
보지말고

 
숲을

 
봐주십시요.

(화스너사용이

 

많은) 기계장비/전자장비제작사들에게

 

조립비용은

 

매출액의

 

3%나

 

된다는

 

사실을

 

아시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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